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1 pp. 304-313,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1.30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0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 사회적 지지, 다문화 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과 다층모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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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Study on The Impact of Multicultural Youth’s 
Bicultural Experience, Social Support, and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on Achievement Motivation: Latent Growth Model and 

Hierarchy Linear Mod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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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문화경험과 사회적지지가 발달궤적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변화양
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한국사회에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학문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방법은 첫째,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MAPS의 7~9차년도 데이터를 대상으
로 결측률을 확인하고 처리방법으로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을 사용한 후, 
AMOS23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LGM:Latent Growth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였다. 셋째, 다문화지원정책 데이
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위계적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이하 HLM)분석을 실시하고 다문화 청소년
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를 주는지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성취동기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176, P<.001), 성취동기 변화율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54, P<.001). 둘째, 사회적지지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형향을 미치고 있으며(β=.348, P<.001),
성취동기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978, P<.001). 셋째, 교우관계는 다문화
지원정책에 따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184, P<.01).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how dual cultural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change the motivations of multicultural youths and to suggest a policy and practical and academic 
measures to improve achievement motivation in this population. Frequency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and Latent Growth Model (LGM)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using the 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 method to cope with missing data. Finally,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actions on 
achievement motivation. The study has three primary findings. First, initial value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chievement 
motivation (β=.176, P<.001), but the rate of change in achievement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β=-.054, P<.001). Seco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initial level of 
achievement motivation (β=.348, P<.001) but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of 
achievement motivation (β=-.978, P<.001). Third, the interaction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significantly affected achievement motivation (t=2.18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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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문화경험과 사회적지지가 발달

궤적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그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예측된 개인수
준의 변인과 지역수준의 다문화 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한국사회에 이중
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정
책적‧실천적‧학문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인 연구 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이중문화 경험(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사회적지지(교우관
계, 교사관계), 성취동기의 발달궤적을 파악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국가정체성, 이
중문화 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사회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성취동기의 발달궤적에 따라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셋째, 개인수준(이중문화 경험, 사회적지지)과 지역수
준(다문화 지원정책)이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다문화 총인구조사(2022)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경우, 2018년 약 100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10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10-19세)은 2018년 약 9만3천명에서 2019년에 
약 10만 8천명, 2021년 12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1]. 여
기에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 또한 21년 전년대비 
약 13%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16만 명
(2021년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2]. 또한 3년마다 실시
하고 있는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3], 다문화 자녀
들이 학업중단 사유로 ‘그냥 다니기 싫어서(46.1%)’, 친
구나 선생님과의 관계(23.4%)순으로 높았으며, 2015년
에 1.3%였던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2018년에 
23.4%로 22.1%p 증가 하여 새롭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대목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9~11세)은 학교를 
그만 둔 주된 이유로, 학교생활·문화가 달라서(40.8%)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부적응 이유에서도 ‘친구들
과 못 어울려서(53.5%)’가 매우 높게 나타나, 다문화청
소년들의 친구·교사관계 및 문화차이 등 그들을 둘러싼 

생태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다문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중문화경험과 청소년
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 안에서 관
계망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장‧발
전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수준(이중문화 경험, 
사회적지지)과 지역수준의 다문화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3 이론적 배경
문화차이와 관련한 이중문화 경험요소로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등이 있다[4,5]. 첫째, 
국가정체성은 문화적 조화, 문화적 혼합과 관련된 개념
으로, 문화적응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6,7]. 이중문화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소수집단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 신념에 대한 연대
감을 의미한다[8]. 즉, 두 문화가 지니고 있는 가치, 신
념, 관습 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 다른 두 문화 안에
서 서로 융화하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개인의 
가치와 신념[8,9]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수용
태도는 한국문화와 이와 다른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부
모님문화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10-12]. 
LaFromboise 등(1993)[5]은 이중문화역량의 핵심적 구
성 요소의 하나로 주류 및 원 문화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
도(Positive attitude toward both groups)를 제시하
였는데, 어느 한 문화를 더 높은 태도로 보지 않고 각각
에 대해 수평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두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전략 유형의 중요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Berry & Sam(1997)[13]이 제
시한 통합전략과 유사하다. ‘통합’태도는 주류문화와 비
주류문화의 적절한 수용과 통합을 의미하며 두 문화에 
통합적으로 적응하게 되면 심리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10,14]. 셋째, 다문화수용성은 앞으로 미래사
회는 초연결사회로서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빠르게 흡수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사회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할지, 또한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상대를 얼마나 잘 
공감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지는 다가올 미래사회에 핵
심역량중 하나이다[15].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들은 매년 1만명씩 증가하
여 2021년에는 16만명을 초과하고 있다[2]. 이러한 사회
적 분위기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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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때이다
[16]. 즉, 나와 다른 인종 및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나 집단을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도를 
다문화 수용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17]. 이중문화경험과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이중문화로 인
해 우울, 위축 등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8]. 반면 긍정적인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갖은 청소년들
은 효과적인 역할 수행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빠르
게 적응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하였다[19-23]. 이중문화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의 또래관계,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 우울증, 학교적응, 
사회적위축, 이중문화 정체성, 다문화수용성 등이, 진로
탐색 및 진로결정, 삶의 질 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27].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
적, 신체적, 관계적, 사회적 발달등과 국가정체성, 이중
문화 수용태도, 수용성과의 영향관계에서도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28-32]. 하지만 주로 횡단연구로 진행
되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관한 종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지지로는 이제 청소년들은 가
정에서 벗어나 제2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학교라는 장
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문화청소년들 또
한 생활영역이 확대되어 학교 안에서의 친구와 교사 등 
교내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
게 된다[33]. 특히 친구관계는 또래와의 상호의존적 관계
를 맺는 것으로 사회적 심리·정서적 안정을 충족하고 사
회적 기술과 소통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34]. 다
문화 청소년들은 문화적 차별로 인해 친구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35], 긍정적 친구관계는 다문화 청소
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역할을 제공받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 친구 다음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교
사관계는 지적성장 및 심리사회적 측면의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36-38].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학교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격차, 따돌
림, 학습부진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적응
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9]. 이러한 연구들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요인으로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집중하였다. 사회적지지와 성취
동기간의 관계는 충분한 지지를 받은 다문화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아개념들이 긍정적으로 높아 
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엔 성취동기를 높이는 중요한 요
인이다.  또한 부모의 지지나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으로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진
다고 하였다[40,41].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주변 사
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성취동기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려는 자신의 욕구와 
그 과업 수행으로 인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
로 정의할 수 있다[42]. 즉,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개인의 노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러면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발달단계상 급변화
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특히 필요한 핵심요소이다[43].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높다. 반면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은 즉
각적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성공에 대
한 태도보다 실패에 대한 불안과 회피에 대한 태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44]. 청소년기의 성취동기는 스스로 과업
에 흥미를 갖고 몰두하기 때문에 도중에 장애물이 생기
더라도 인내심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45]. 즉, 청소년기의 높은 성취동기
는 발달과업을 이루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각적으로 도
전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학업성취, 과제해결능력, 학
교적응 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변인으로 
나타나[46,47], 높은 성취동기의 다문화청소년일수록 문
화적응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장애물을 잘 감내할 수 있
으며, 주어진 과업에 대해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
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취동기를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의미가 깊다. 성취동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문화수용태도와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자아존
중감 등이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등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43,48-51], 종단연구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가
족지지, 교사지지,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성 등이 높을수
록 성취동기도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52-54]와  반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친구지지가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55]연구결과도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
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지역수준과 관련한 다문화가
족지원정책이다. 다문화지원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
하고 있지만 그 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으로 시작되어 2017년 ‘다문화교육지원계
획’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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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로 확대되었고[2], 여성가족부
에서는 다(多)재다능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으
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적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중앙정부에서 2006년
부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를 중심
으로 11개 부처가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3]. 여성가족부(2022)[3]의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라는 비전을 세우고 ‘다문화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
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을 목표로 이
를 실현해 내기 위해 ‘ 자녀 성장단계별 학업‧진로지
원’, ‘정착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기반 강
화’,  ‘인권보호 및 차별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
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의 
주도로 광역단위에서 시군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루
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의 불균형
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기획한 의도대로 추진하기에 어려
운 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있다[3,5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문화 가족지원정책의 추진체계가 지역수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문화지원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인한 다문화가족 정책 개선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데 주로 다문화 청소년의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것과 인식 개선, 지지적 환경조성
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57]. 
조승연(2021)[58]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응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검증
하면서 그들의 사회적응도 향상극대화를 위해 정책 프로
그램 전달체계 개선과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지원프로
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응택과 장여옥(2023)[59]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하
여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자녀들도 증가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편견, 차별, 사회적지지 체계부족, 학습결
손, 문화적 차이 등의 문제가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사
회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면서
도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다
수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족한 측면만을 강

조하여 부정적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
다.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한 소외계층’이라는 무의식적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이
러한 무의식적 낙인은 다문화청소년들의 개인차원에서는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특
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긍정
적 성취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원
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성취
동기가 시간의 변화 흐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개인수준(이중문화 경험, 사회적지지)과 지역수준(다문화
지원정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취동기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찾아내어 급변하는 다문화인구 증가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
다. 이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에서 국제사회로의 진입로
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다문화청
소년들을 위해 그들이 긍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 대
해 생각해 볼 때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방법
첫째,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의 7차년도
(2017년)부터 9차년도(2019년)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취동기와 예측변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60]. 둘째,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내
용과 여부를 살펴보고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청소년 성
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의 발달궤적
과 예측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 이하 LGM)을 활용하였다. 넷
째, 잠재성장모형에서 도출된 예측변인인 개인수준과 
다문화지원정책의 지역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
기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
해 다층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이
하 HLM)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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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방법
첫째, SPS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였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MAPS의 7~9차
년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결측률을 확인하고 처리방법
으로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ization 
Likelihood)을 사용한 후, AMOS23을 활용한 잠재성
장모형(LGM)을 활용하였다. 셋째, 다문화지원정책의 
여부를 파악하고 다문화지원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여 위계적선형모형(HLM)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는 다양한 지역과 개인자
료로 구성된 다층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HLM 
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인변수와 지역변수를 
구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
용효과를 주는지 파악하였다. 

2.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MAPS)[9]의 7차년도(2017년) 고1
학년~9차년도(2019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수집된 
자료 중에서 7차 조사부터 9차 조사까지 3시점으로 충
실히 응답한 다문화청소년들 중 3차 시점 자료를 기준
으로 총 1,146명을 최종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1차 시점(7차년도, 고1), 2차 시점
(8차년도, 고2), 3차 시점(9차년도, 고3)으로 재명명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선형모형 추정치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변인들의 초기 값

과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변수에 대
해 변화율이 정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성취동기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035만큼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
도는 .031, 다문화수용성은 .039만큼 유의미하게 증가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분산이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
는데 이는 초기 값이 낮으면 변화율이 높고 초기 값이 높
으면 변화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var. div. mean varia. cov.

Achieement 
motivation

ini.val.
(S.E)

3.015***
(.012)

.033***
(.014) -.019***

(.008)ratecha.
(S.E)

0.035***
(.009)

.007***
(.008)

national 
identity

ini.val.
(S.E)

2.854***
(.017)

.024
(.027) -.014

(.017)ratecha.
(S.E)

.036
(.014)

.007
(.015)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i.val.
(S.E)

2.898***
(.011)

.003***
(.011) -.003***

(.007)ratecha.
(S.E)

.031*
(.009)

.004***
(.006)

receptivity

ini.val.
(S.E)

3.183***
(.014)

.033***
(.020) -.024***

(.012)ratecha.
(S.E)

.039***
(.011)

.017***
(.011)

friendship

ini.val.
(S.E)

4.010***
(.019)

.016
(.035) .014

(.022)ratecha.
(S.E)

.026
(.015)

.003
(.019)

teacher 
relationship

ini.val.
(S.E)

3.843***
(.021)

.059
(.039) -.029

(.024)ratecha.
(S.E)

.034
(.016)

.025
(.021)

*p< .05, **< .01, ***p< .001

Table 1. Linear model estimates of key variables

3.2 연구모형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중문화수용태도, 다

문화수용성, 국가정체성)과 사회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
계), 통제변인(경제수준, 결혼상태)간의 구조모형(Fig. 1)
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최종모형을 Fig. 2와 같이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Fig. 1. Structural model for the trajectory of change 
in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youth and the influence of bicultural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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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nal model for the change traject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youth and the influence between bicultural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의 결과는, ×2값은 61.865, 
TLI값은 .882, CFI값은 .922, RMSEA값은 .059로 나타
나 수용가능한 적합도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Research 
model

×2/df TLI CFI RMSEA

61.865/7 .882 .922 .069

Table 2. Research model suitability

모형에 대한 경로계수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취동기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β=.176, P<.001), 성취동기 변화율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54, P<.001).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될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성
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회적지지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형향을 
미치고 있으며(β=.348, P<.001), 성취동기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
=-.978, P<.001). 이는 사회적지지가 감소될수록 기울기
가 상승하고,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성취동기에 미치
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인인 경제
적 수준과 부모결혼상태는 성취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Route no-stand. path 
coef.(S.E)

stand. path 
coef.(β)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hievement motivation. 
initial value

.199***(.030) .176***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113***(.025) -.054***

social support -> 
Achievement motivation. 

initial value
.207***.018) .348***

social support  ->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115***(.015) -.978***

economic level> 
Achievement motivation. 

initial value
-.009(.013) -.043

economic level>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010(.011) -.032

Married or not>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069(.040) -.097

Married or not -> 
Achievement motivation. 

rate of change. 
.033(.033) .078

*p< .05, **< .01, ***p< .001

Table 3. Path Coefficient of conditional model

3.3 다층모형의 상호작용효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개인수준과 지역수

준간의 상호작용분석에 앞서 무조건적 기울기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t=2.328, p<.05)와 독립변인인 
경제수준(t=2.264, p<.05)이 성취동기에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수준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
았다. 상호작용효과 결과, 교우관계는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은 지역수준과 유의미한 상
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slop model

random effects S.D V.B ×2

intercept(γ00) 2.220 1.248 6.466**

friendship(β1j) 0.146 0.012 5.186*
economic level(β2j) 0.165 0.451 4.694*

Table 4. Slopes and interaction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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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fixed effects coefficient S.E t

friend
ship

intercept(γ00) 3.074 0.152 20.128***

Multicultural 
support 

policy(γ11)
1.024 0.083 2.184**

random effects S.D V.B ×2

intercept(γ00) 0.220 0.04
6.466**

friendship(β1j) 0.546 0.05
*p< .05, **< .01, ***p< .001

4. 결론

연구문제 1에 대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
험(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 사회
적지지(교우관계, 교사관계), 성취동기의 변화궤적을 살
펴본 결과, 성취동기,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효
과가 있었지만 변화율에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국가정체성과 교우관계, 교사관계와 다문
화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
험과 사회적 지지가 성취동기의 발달궤적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결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감소
될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
수록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적지지는 성취동기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인 
형향을 주었으며, 성취동기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가 감소될
수록 기울기가 상승하고, 사회적지지가 증가할수록 성취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개인수준(이중문화경험)과 
지역수준(다문화 지원정책)이 다문화청소년 성취동기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층모형분
석을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는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라 
성취동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경제수준은 지역수준과 성취동기에 유의
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점은 첫째, 다
층모형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를 위해 주

관적 특성과 사회·정책적 특성인 사회적지지, 그리고 국
가적 노력까지 다차원적인 영역에 대한 동시적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연령이 증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지원정책은 초등학생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실제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보다는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다수라
는 점에서 오히려 차별을 종용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을 둘러싼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등 생
태학적 관점의 실효성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강화
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증가 추세에 발 맞
춰나가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언어교육과 초등학교 중
심 교육, 역차별적인 다문화인식 개선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과 부족한 측면만 채워주려는 정책에서 벗어
나 각 지자체에서는 국제사회로의 상황에 맞는 다문화지
원정책의 개발 및 개정을 위한 사회적 시사점을 남길 것
이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패
널조사데이터를 표본으로 하다보면 서로 다른 환경적 특
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면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변량구조와 오차
변량을 파악할 수 있는 다층모형(HLM)방법이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은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을 구별해서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위해 생
태학적오류를 줄이고 표준오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다층모형(HLM)방법을 마지막단계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연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근거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
째, 본 연구는 대상자들은 국제결혼가정자녀로만 한정되
어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2021년 기준으로 9천명, 외국인학생들은 28
천명이 넘는다. 이들을 합한 전체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 
명 이상으로 전체 학생 수(533만명)에 3%에 해당되는 수
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공공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향후에는 중도입국‧외국인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이들의 성취동기, 이중문
화경험태도, 사회적지지 등에 대한 분석들이 활발히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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